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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동박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

성별 여성 나이 만 67세 직종 동박 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높음

1  개 요

근로자 ○○○은 약 14년 9개월간 2차 전지의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사업장 공장 내에서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년 4월 초 안전화를 

바꿔 새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엄지발가락 바깥부위에 반복적인 마찰로 

상처가 생겨 피부과의원 및 A종합병원에 내원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B대학병원에 내

원한 결과 2022년 7월 27일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질환 발병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

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9개월간 □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황산

구리용액을 만드는 동박 용해공정에서 작업장 청소업무와 폐박 해체 작업장에서 불량 난 

폐박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장 청소는 동박 용해 공장동 지하, 1층, 2층의 

작업장에 설치된 물 호스를 사용하여 작업장을 청소하는 업무였다. 사업장 측에 의하면 

안전모,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바닥을 작업장에 설치된 물 호스로 청소

하는 업무이며, 근로자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 소속으로 하루 2시간은 3개 공장 용해공정의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 4시간은 다른 3개 공장 용해공정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때 화학물질(황산 등)에 노출되었고, 신발에 물이 자주 들어와 발이 젖은 상태이거나 

너무 더울 때에는 땀이 많아서 발이 젖은 상태였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소

작업 시 안전모,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공장을 3일에 한번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바닥을 청소하였으며,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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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에서 2022년 4월부터 확인된 우측 엄지발가락 피부 증상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에 따르면 2022년 7월 22일 피부과의원에서 발가락의 연조직염에 대한 진료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이후 제출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한 

MRI 상 악성흑색종 소견이 확인되어 2022년 7월 27일 A종합병원에서 B대학병원으로 

의뢰되었다. 악성흑색종에 대해 2022년 9월 8일 우측 엄지 발가락 중족골 절단술 및 

서혜부 림프절 생검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 1.8*0.5*0.5cm의 악성흑색종이 확인되었

으며 주변 림프절이나 뼈 조직에 침윤 확인되지 않았으며, 영상 소견 상 주변 장기로의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감시 림프절 조영술 결과 종양과 서혜부 림프절과 림프액의 

흐름이 확인되어, 재발 위험이 높아 악성흑색종 3기 진단 하에 발가락절단수술 후 현재 

보조면역항암치료 중이다. B대학병원 진단서에서 말단 흑색종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흡연력 및 음주력은 부인하였고, 흑색종이나 다른 암의 가족력 또한 없는 것으로 진술

하였다. 근로자는 재해 발생 전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중이며, 갑상선 혹으로 

외과에서 추적검사 중이다. 2016년 10월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 대한 급여내역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면담에서는 고혈압을 제외하고 질병력은 없었다고 주장하

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여, 1955년생)은 2022년 4월 초 우측 엄지발가락 바깥 부위에 반복적인 

마찰로 상처가 생겨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2022년 7월 27일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악성흑색종의 직업적, 환경적 유해인자로는 태양광, 

인공 자외선 노출,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있으나, 근로자가 진단된 말단 흑자성 

흑색종은 다른 피부 악성흑색종과 달리 자외선 노출보다 외상이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업무 중 안전화 및 고무장화를 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족부에 반복적인 마찰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흑색종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


